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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빈공층이 줄지 않는 이유    18-04-23

미국정부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20,000 이하의 가정을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을 규정하는 이 연수입 액수는 러시아의 가구 수입 중간치를 상회하는 액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빈곤층은 러시아에서 중간 층 부자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앨라스카주는 연 수입 $25,000, 하와이주는 $23,000, 그리고 기타의 48개주는 $20,000입니다. 즉 4인 가족으로서 이상의 연수입 이하이면 빈공층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37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죠슨 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빈곤 층을 없애겠다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된지 금년이 53주년입니다. 그런데 빈곤층은 그때나 지금이나 12% 내지 13%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53년 동안에 빈곤을 없애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사용한 비용은 11조 달러입니다. 즉 11조 달러를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11조 달러라는 막대한 돈은 결국 있는 사람들로부터 걷우어 들인 세금을 빈곤층에 재분배하는 형식이었지만 빈곤층이 전혀 줄지 않는 이유는 뭐어일까요?


소위 “빈곤과의 전쟁”은 11조달러를 사용하고도 빈곤층으로 하여금 수입을 증가시켜서 빈곤층을 벗어나게 하려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복지를 늘렸고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은 복지금에 의존하는 심리를 복돋우워 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인 로버트 렉터 (Robert Rector)씨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혁하여 복지금을 타는 국민이 필히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실시해야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일부의 복지 규정을 개혁했었습니다. 복지금을 타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복지수혜자들에게는 복지금을 중단한 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 개혁으로 인하여 복지 수혜자들의 수효가 현저하게 줄었고 취직을 하는 수혜자들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지 않은 69개의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렉터씨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금에 의존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고치려면 나머지 69개 프로그램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그는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렉터씨의 지적에 의하면 빈곤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독신모가 많기 때무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빈곤층에 속하는 아이들 중 2/3는 이런 독신모가 기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독신모들이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다면  70%의 빈곤층 인구가 즉시로  빈곤층을 벗어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아이를 낳게 해놓고 결혼을 하지 않은 아버지들의 수입은 결혼을 했을 때 자기의 가족이 빈곤층을 벗어 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곤 층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중 통계청의 통계방법도 포함되어 있습입니다. 즉 3700만 명이 빈곤층에 속해 있는데 이들의 수입에 그들이 받는 복지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빈곤층을 위하여 그들에게 지불되는 연간 6천억 달러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액수는 국방부의 총 예산 보다  많은 액수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현상은 린든 죤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는 빈곤층이 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된 직후부터는 그 비율이 꼼짝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하기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금을 쉽게 주다보니 복지금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동기를 상실한다는 지적을 렉터씨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금 수혜자들도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들의 혜택을 감히 감소시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는 복지금을 증가시키자는 주장이 노골 적으로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 빈곤층에 속한 시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욕을 중진시킬 정책을 펴서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으면서 일하기 싫어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금을 주지 않는 제도로 개혁을 해야 빈곤층이 줄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행이도 우리 한인 동포들은 복지금 수혜자가 극소수 인것 같아서 자랑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끝
